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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etary behaviors and lifesty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Jeonbuk a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41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198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SPSS v. 12.0. Breakfast-skipping among 
subjects was very common, and the most frequently given reason for skipping this meal was ‘lack of time’. More than 85% 
of Korean male students and 75% of Korean female students reported regularly eating lunch in university canteens or restau-
rants around campus, whereas 86% of Chinese male students and 82% of Chinese female students regularly ate their lunches 
in university canteens or at home. About 62% of Korean male students, 72% of Korean female students, 48% of Chinese 
male students, and 70% of Chinese femal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do not regularly eat dinner, the main reasons cited 
for this being ‘irregularity of lifestyle’ and ‘part-time work’. Snack intake by the subjects was high. Beverages were the snack 
item most frequently consumed by Korean and Chinese male students, whereas cookies and fruits were most frequently 
consumed by Korean and Chinese female students. About 28% of Korean male students and 44% of Chinese male students 
were smokers, respectively. Half of Chinese female students drank alcohol once or twice a week. About 42% of Korean male 
students and 65% of Chinese male students played sports, respectively. Dietary behaviors and lifestyles of Korean and Chinese 
students tended to be very similar. Chinese students performed more health-oriented activities in comparison to Korean stu-
dents. In conclusion, a practical and foreigner-friendly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ised in order to correct the 
dietary behaviors and health-related lifestyles of Korean and Chin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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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 국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무
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1999년 1,182명에 불과했던 중국 유학생은 2010년 조선
족 포함 59,490명에 달하며, 전체 유학생 83,842명의 70%로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조선일보
2011). 중국 유학생은 국내 대학의 중요한 교육 소비 주체로
서 국내대학이 경쟁력있는교육환경과교육의 질을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해외의 유학생들
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마인드

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Joo & You 2011). 그러
나 Lim CH(2009)는 익산 지역 중국 유학생 대상 연구에서

중국여학생들은한국여학생들의지나치게외모에신경쓰는

모습에서 다소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에
서 중국 유학생을 배려한 식단이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않아

중국음식을자유롭게해먹기위해서자취생활까지할정도로

음식 문화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며, 우리나라 대학의
음주 문화에 대한 부담은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hi et al(2012)의
부산 지역 중국유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도 한

국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국 유학생 중 BMI가 낮은 학생들의
현재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비만인 학생들의 체중과
체질량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체중 조절
에 대한 노력은 BMI가 높은 중국 여자 유학생들이 더 적극
적이며비만 또는 과체중인 남자 유학생과여학생은체중 조

절을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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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대학생들은 Yang & Sohn(2009)과 Park et al(2011)
에 따르면 부모의통제와 보호속에서 생활을하다가대학생

이 되면서 집을 떠나 기숙사나 자취, 하숙 등을 하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훨씬 자유

로워져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과 모임 등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이 복잡해지고 불규칙해져서 식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

를 겪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식, 결식, 
균형 잡히지 않은 식품 섭취 등 식생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관련하여 Rho & Woo(2003)
는 대학생들은 잦은 편의 식품섭취로 인한 영양적인불균형

의 가능성을 알고 있으나, 본인들의 제한된 경제력으로 식품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기호

위주의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더욱 불량한 영양 상태를 초래

한다고 보고하였다. 여대생들의 왜곡된 식습관과 체형 인식
과 관련하여 Rho JO(2007)의 여대생의 체중 조절 실행 행태
연구에 따르며, 여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마른 체형을 원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여학생의 41.9%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
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5.4%는 매우 뚱뚱하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의 체중 조절 방
법은 전문가의 조언 없이 TV 프로그램, 광고 및 친구 등을
통하여 얻은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시도하며, 대부분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간식 섭취를 제한하는 등의 불규칙한 식습관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에게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이가능한 수업의개설 및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생의 식행동과 관련하여 식품 섭취에

따른 영양 실태(Choi & Chung 2010, Ko MS 2007, Lee et al 
2011, Yang & Sohn 2009)와 식습관(Back SH 2009, Hwang 
& Lee 2007, Lee & Lee 2011, Park et al 2011) 및 체중 조절
(Hong et al 2011, Lee & Kim 2011, Rho & Dorandt 2006)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국 학생 대상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Han et al 2005, Song & 
Moon 2011), 중국 유학생들의 BMI에 따른 식습관, 운동 습
관 및 체형 인식(Shi et al 2012) 등의 연구가 있으나 한국 대
학생과 중국 유학생들의 식행동과 생활 습관을 비교한 연구

는 없다. Shi et al(2012)은 중국 학생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생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의식주에 있어서 제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 유학생들에게올바른 대학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음식 습관, 운동과
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 유학
생들의생활습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과 생활

습관을 조사하고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대학생과 중

국 유학생 대상의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유학생 친화적인 대

학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전북지역의한국대학생과중국대학생의식행동과생활습

관을조사하기위하여선행연구(Ko MS 2007, Lee & Woo 2003, 
Rho & Woo 2003)을 참조하여설문지를작성하였다. 예비조
사는 2010년 7월한국대학생 30명을대상으로실시한후설문
지를 수정․보완한 후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된 설문지

는 중국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다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설문조사는 2010년 9～10월까지전북지역 2개대학에
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당일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한국대학생 250명, 중국유학생 210명
을대상으로총 460부를배부하여 449부가회수되었으며이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39부(95.4%) 한국 대
학생 241부, 중국 유학생 19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본연구를위해개발된설문지는조사대상자의성별, 연령, 

전공, 거주상태등일반사항 8문항, 식습관은아침식사, 점심
식사, 저녁식사및간식으로구분하여 11문항, 생활습관은음
주여부, 운동 여부 등 3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을 조사하여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kg/m2)를 계산하였으며, BMI 지수는 Korean So-
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2010)의 기준에 따라 18.5 미만
은 저체중, 18.5～22.9를 정상, 23～24.9를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조사 대
상자의 식행동 및 생활습관은 조사대상자의 성별로 χ2 검정
을 이용하였으며, 연령, 체위 등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값은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 대학생 241명, 중국 유학생 198명으
로 남학생 43.7%(한국 25.7%, 중국 18.0%), 여학생 56.3%(한
국 29.2%, 중국 27.1%)이었다. 한국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1.50세’, 중국 남학생은 ‘23.32세’, 한국 여학생 ‘21.70세’, 
중국 여학생 ‘22.29세’이었다. 전공 분야는 ‘이공계열’이 ‘인



노 정 옥․장 은 하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454

문사회계열’보다 많았다. 거주 형태는 한국 남녀 학생 모두
‘가족과함께’가많았으며, 중국남녀학생들은 ‘자취’의비율
이 높았다. 한국 남녀 학생들의 한달 생활비는 ‘21～30만원’
이 중국 남녀 학생들은 ‘41만원 이상’이높게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 조사 결과(Table 2), 남학생은 2년
이상이 51.9%, 여학생은 2년 미만이 79.0%로 남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이 여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대상자의 체위 및 비만도
조사 대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Table 3과 같다. 한국 

남학생은 ‘175.88 cm’, ‘67.97 kg’, 중국 남학생은 ‘174.86 
cm’, ‘70.03 kg’이었으며, 한국 여학생은 ‘162.65 cm’, ‘51.46 
kg’, 중국여학생은 ‘162.47 cm’, ‘52.80 kg’이었다. 한국남녀
19～29세 성인 기준치(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인
남자 173 cm, 65.8 kg과 비교할 때 한국 남학생과 중국 남학
생모두신장과체중모두기준치보다높았으나, 중국남학생
의 체중은 4.23 kg 정도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여학
생의 경우는기준치(신장 160 cm, 체중 56.3 kg)와 비교할때
신장은 한국과 중국 여학생 모두 기준치보다 2.65～2.47 cm 
컸으나, 체중은 기준치보다 3.50～4.84 kg 낮은 수준이었다.

BMI의 경우, 한국 남학생과 중국남학생의 평균치는 각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Variable
Male Female

KS1) (n=113) CIS2) (n=79) Total (n=192) KS (n=128) CIS (n=119) Total (n=247)

Age(year) 21.50±2.413) 23.32±1.84 22.25±2.37 21.70±1.36 22.29±2.00 21.99±1.72

Major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Engineering & natural science 

 Language program

25(22.1)

88(77.9)

 0( 0.0)

50(63.3)

17(21.5)

12(15.2)

 75(39.1)

105(54.7)

 12( 6.3)

29(22.7)

99(77.3)

 0( 0.0)

 60(50.4)

 27(22.7)

 32(26.9)

 89(36.0)

126(51.0)

 32(13.0)

Type of residence

 Self-boarding

 One's own house 

 Boarding

 Relative's

47(41.6)

60(53.1)

 6( 5.3)

 0( 0.0)

75(94.9)

 0( 0.0)

 3( 3.8)

 1( 1.3)

122(63.5)

 60(31.3)

  9( 4.7)

  1( 0.5)

53(41.4)

70(54.7)

 4( 3.1)

 1( 0.8)

116(97.5)

  3( 2.5)

  0( 0.0)

  0( 0.0)

169(68.4)

 73(29.6)

  4( 1.6)

  1( 0.4)

Monthly Income (10,000 won)

 >20

 21～30

 31～40

 41< 

41(36.3)

43(38.1)

14(12.4)

15(13.3)

12(15.2)

20(25.3)

20(25.3)

27(34.2)

 53(27.6)

 63(32.8)

 34(17.7)

 42(21.9)

45(35.2)

41(32.0)

29(22.7)

13(10.2)

 23(19.3)

 30(25.2)

 28(23.5)

 38(31.9)

 68(27.5)

 71(28.7)

 57(23.1)

 51(20.6)

1) KS: Korean students, 2) C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3) Mean±S.D.

Table 2. Duration of sta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
dents in Korea N(%)

Variable Male (n=79) Female (n=119) Total (n=198)

>1 year

1～2 year

2～3 year

3 year<

26(32.9)

12(15.2)

25(31.6)

16(20.3)

66(55.5)

28(23.5)

20(16.8)

 5( 4.2)

92(46.5)

40(20.2)

45(22.7)

21(10.6)

‘21.93’, ‘22.87’이며, 한국 여학생의 평균 BMI는 ‘19.45’, 중국
여학생은 ‘20.01’이었다. Choi & Chung(2010)의서울지역남
자 대학생의 BMI 평균값 22.1, Back SH(2009)의 경북 지역
여대생의 BMI 평균값 20.40, Park et al(2011)의 서울 지역
여대생의 BMI 평균값 20.2와비교할때 전북지역의한국 남
녀학생과 중국 남녀 학생의 BMI 평균값은 선행연구들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중국 여학생은 Park et al(2010)의 몽골
여대생의 BMI 평균값 20.9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BMI 분포는전체남학생의 64.6%가 ‘정상’

범위에 해당되었으며, ‘수척’ 범위는 5.2%이었다. BMI가 ‘과
체중’인 한국 남학생은 15.9%, 중국 남학생은 15.2%이며, ‘비
만’은 한국 남학생 14.2%, 중국남학생 15.2%로 전체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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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hropometric data of subjects N(%)

Variable
Male Female

KS1) (n=113) CIS2) (n=79) Total (n=192) KS (n=128) CIS (n=119) Total (n=247)

Height (cm) 175.88±4.833) 174.86±4.73 175.46±4.80 162.65±4.39 162.47±4.80 162.57±4.59

Weight (kg) 67.97±8.96 70.03±14.86 68.82±11.75  51.46±5.56  52.80±8.94  52.11±7.40

BMI

 >18.5

 18.5～22.9 

 23～24.9

 25<

 7( 6.2)

72(63.7)

18(15.9)

16(14.2)

 2( 3.8)

52(65.8)

12(15.2)

12(15.2)

 10( 5.2)

124(64.6)

 30(15.6)

 28(14.6)

46(35.9)

75(58.6)

 7( 5.5)

 0( 0.0)

39(32.8)

70(58.8)

 7( 5.9)

 3( 2.5)

 85(34.4)

145(58.7)

 14( 5.7)

  3( 1.2)

 Mean±S.D. 21.93±2.50 22.87±4.67 22.32±3.58 19.45±1.99 20.01±3.38 19.77±2.76

1) KS: Korean students, 2) C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3) Mean±S.D. 

의 30.2%가 과체중 이상이었다. 여학생은 국적에 상관없이
전체여학생 중 34.4%가수척 범위이며, 정상범위의여학생
은 58.7%이었다. ‘과체중’은 한국 여학생 5.5%, 중국 여학생
5.9%이며, ‘비만’은중국여학생의 2.5%로나타났다. Shi et al 
(2012)의 부산 지역 중국 남학생과 전북 지역 중국 남학생의
BMI를비교하면부산지역보다전북지역의 비만집단이 높
았으나, 중국 여학생은 부산 지역보다 전북 지역의 저체중
집단이 높았다.

3. 중요 식사의 섭취 실태
조사 대상자의 아침식사 현황은 Table 4와 같다. 한국 남

학생의 28.3%, 중국 남학생의 25.3%는 매일 아침식사가 규
칙적이지만유의적인차이는없었다. 여학생은한국여학생의 
32.8%와 중국 여학생의 52.9%가매일 아침식사를 하며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Ko MS(2007)의 부산 지역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아침결식 비율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중국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보다 더 규칙적인
아침식사 경향을 보였다.
아침식사가규칙적이지못한이유는한국남학생은 ‘귀찮기

때문’(45.7%), 중국 남학생은 ‘시간 부족’(61.0%)으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5). 한국 여학생의 61.6%와 중국 여
학생의 67.9%도 ‘시간 부족’이지만, 한국 여학생의 33.7%는
‘귀찮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보였다(p<0.01). Yang & Sohn(2009)과 Lee & Lee(2011)
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늦잠인데, 특히 자취생은 자택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보다 늦잠으로 인한 아침 결식비율이 높은 것으로보고하였

다. 본연구에서도대다수의한국학생과중국유학생들이자

취를 하고 있어 높은 아침 결식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주로 먹는 아침식사의 종류를 중복 응답으로 조

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한국 남학생의 73.3%는 ‘한식’, 
중국남학생의 70.2%는 ‘빵 & 우유’를먹고있었다. 한국여학
생도 78.2%가 ‘한식’이지만, 중국여학생은 ‘빵 & 우유’(63.7%) 
이외에 한식’(33.3%), ‘씨리얼/과자’(15.7%), ‘죽’(12.7%), ‘과
일’(8.8%), ‘국수/두부’(6.9%) 순으로 한국 여학생보다 다양
한 아침식사 형태를 보였다.  
아침식사와 달리 한국 남학생 85.0%, 중국 남학생 86.1%, 

한국 여학생 75.0%, 중국 여학생 81.5%의 점심식사는 규칙
적이었다. 점심식사장소는한국남학생은 ‘학교식당’(48.7%)
과 ‘학교외부식당’(34.5%), 중국남학생은 ‘학교식당’(38.0%)
과 ‘집’(35.4%)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한국 여학생은 점심식사 장소로 ‘학교 식당’(25.0%)보다 ‘학
교 외부식당’(44.5%)을 더 많이 이용하지만, 중국 여학생은
‘학교 식당’(53.8%)과 ‘집’(23.5%)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Cho & Kim(2010)은 강원
지역 여대생들의 외식 증가와함께 맛선호도에따른편중된

외식메뉴의선택은장기적으로열량이나영양소섭취량에영

향을줄수있다고보고하며, 이와관련된식생활교육이필요
하다고하였다. Rho & Woo(2003)의인천지역대학생대상 연
구에서도 점심식사 장소로 남학생들은 학교 식당을 여학생들

은 학교 외부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한국 학생의 경우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중국 유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 외부 식당보
다는 학교 식당과 자취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녁식사는 한국 남학생의 38.1%와 중국 남학생 51.9%가

‘규칙적’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여학
생은유의적인차이는없으나, 한국과중국여학생모두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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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etary behaviors of subjects N(%)

Variable
Male Female

KS1)

(n=113)
CIS2)

(n=79)
Total

(n=192)
χ2-

value
KS

(n=128)
CIS

(n=119)
Total

(n=247)
χ2-

value

Breakfast regularity

 Every morning

 1～2 times/week

 3～4 times/week

 Only weekend

 None

 32(28.3)

 23(20.4)

 31(27.4)

  4( 3.5)

 23(20.4)

 20(25.3)

 11(13.9)

 23(29.1)

  3( 3.8)

 22(27.8)

 52(27.1)

 34(17.7)

 54(28.1)

  7( 3.6)

 45(23.4)

 2.410NS

 42(32.8)

 26(20.3)

 36(28.1)

  1( 0.8)

 23(18.0)

 63(52.9)

 15(12.6)

 21(17.6)

  3( 2.5)

 17(14.3)

105(42.5)

 42(16.6)

 57(23.1)

  4( 1.6)

 40(16.2)

12.687*

Lunch regularity

 Regular

 Irregular

 96(85.0)

 17(15.0)

 68(86.1)

 11(13.9)

164(85.4)

 28(14.6)

 0.047NS  96(75.0)

 32(25.0)

 97(81.5)

 22(18.5)

 

193(78.1)

 54(21.9)

 1.531NS

Dinner regularity

 Regular

 Irregular

 43(38.1)

 70(61.9)

 41(51.9)

 38(48.1)

 84(43.8)

108(56.3)

 3.622*  36(28.1)

 92(71.9)

 36(30.3)

 83(69.7)

 72(29.1)

175(70.9)

 0.135NS

Meal place of lunch

 Home

 University canteens

 Restaurants around 

  campus

 Campus cafeteria

 Others

  6( 5.3)

 55(48.7)

 39(34.5)

  4( 3.5)

  9( 8.0)

 28(35.4)

 30(38.0)

 16(20.3)

  3( 3.8)

  2( 2.5)

 34(17.7)

 85(44.3)

 55(28.6)

  7( 3.6)

 11( 5.7)

30.747***

 15(11.7)

 32(25.0)

 57(44.5)

 10( 7.8)

 14(10.9)

 28(23.5)

 64(53.8)

 19(16.0)

  5( 4.2)

  3( 2.5)

 43(17.4)

 96(38.9)

 76(30.8)

 15( 6.1)

 17( 6.9)

42.109***

Total 113(58.9)  79(41.1) 192(100) 128(51.8) 119(48.2) 247(100)

Reason of skipped breakfast

 Lack of time

 Annoyance

 No appetite

 Others 

 29(35.8)

 37(45.7)

 14(17.3)

  1( 1.2)

 36(61.0)

 15(25.4)

  8(13.6)

  0( 0.0)

 65(46.4)

 52(37.1)

 22(15.7)

  1( 0.7)

 9.475*

 53(61.6)

 29(33.7)

 4( 4.7)

  0( 0.0)

 38(67.9)

  9(16.1)

  4( 7.1)

  4( 8.8)

 91(64.1)

 38(26.8)

  8( 5.6)

  4( 3.5)

12.206**

Total  81(63.8)  59(36.2) 127(100)  86(60.6)  56(39.4) 142(100)

Reason of irregular taking dinner

 Irregularity of life

 Weight control

 Snack intake

 Others

 56(80.0)

  2( 2.9)

  2( 2.9)

 10(14.3)

 19(50.0)

  1( 2.6)

  5(13.2)

 13(34.2)

 75(69.4)

  3( 2.8)

  7( 6.5)

 23(21.3)

11.820**

 65(70.7)

  6( 6.5)

  3( 3.3)

 18(19.6)

 23(27.7)

 18(21.7)

 27(32.5)

 15(18.1)

 88(50.3)

 24(13.7)

 30(17.1)

 33(18.9)

45.175***

Total  70(64.8)  38(25.2) 108(100)  92(70.7)  83(27.7) 175(100)

1) KS: Korean students,   2) C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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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ind of foods for breakfast (Multi Response) N(%)

Variable
Male Female

KS1) (n=90) CIS2) (n=57) Total (n=147) KS (n=105) CIS (n=102) Total (n=207)

Korean foods

Bread & milk

Cereals/cookies

Noodle/tofu

Fruits

Rice soups

Others

66(73.3)

12(13.3)

10(11.1)

 3( 3.3)

 0( 0.0)

 0( 0.0)

 2( 2.2)

13(22.8)

40(70.2)

 4( 7.0)

 1( 1.8)

 1( 1.8)

 2( 3.6)

 3( 5.3)

79(53.7)

52(35.4)

14( 9.5)

 4( 2.7)

 1( 0.7)

 2( 1.4)

 5( 3.4)

80(76.2)

19(18.1)

 4( 3.8)

 2( 1.9)

 1( 0.9)

 2( 1.8)

 1( 0.9)

34(33.3)

65(63.7)

16(15.7)

 7( 6.9)

 9( 8.8)

13(12.7)

 4( 3.9)

114(55.1)

 84(40.6)

 20( 9.7)

  9( 4.3)

 10( 4.8)

 15( 7.2)

  5( 2.4)

1) KS: Korean students, 2) C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칙한 저녁식사 비율이 높았다. 저녁식사가 불규칙한 이유는
한국 남학생의 80.0%가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이나, 중국
남학생은 ‘불규칙한생활’(50.0%) 이외에 ‘기타’ 34.2%, ‘간식
섭취’ 13.2%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한
국 여학생도 ‘불규칙한 생활’이 70.7%로 가장 높지만, 중국
여학생은 ‘간식섭취’(32.5%)가가장높으며, 그다음은 ‘불규
칙한 생활’(27.7%)> ‘체중 조절’(21.7%)> ‘기타’(18.1%)의 순

Table 6. Dietary behaviors of snacks N(%)

Variable
Male Female

KS1)

(n=113)
CIS2)
(n=79)

Total
(n=192)

χ2-
value

KS
(n=128)

CIS
(n=119)

Total
(n=247)

χ2-
value

Frequency of taking snacks/day

 1 time

 2～3 times

 4 times≤

 None

52(46.0)

44(38.9)

15(13.3)

 2( 1.8)

62(78.5)

 8(10.1)

 3( 3.8)

 6( 7.6)

114(59.4)

 52(27.1)

 18( 9.4)

  8( 4.2)

30.744***

69(53.9)

49(38.3)

 8( 6.3)

 2( 1.6)

59(49.6)

50(42.0)

 7( 5.9)

 3( 2.5)

128(51.8)

 99(40.1)

 15( 6.1)

  5( 2.0)

 0.731NS

Time of taking snacks

 Between breakfast & lunch

 Between lunch & dinner

 After dinner

 6( 5.4)

56(50.5)

49(44.1)

 6( 8.2)

15(20.5)

52(71.2)

 12( 6.5)

 71(38.6)

101(54.9)

16.626***
18(14.3)

75(59.5)

33(26.2)

12(10.3)

54(46.6)

50(43.1)

 30(12.4)

129(53.3)

 83(34.3)

 7.700**

Frequency of midnight meal

 Everyday

 1～2 times/week

 3～4 times/week

 None 

 6( 5.3)

41(36.3)

49(43.4)

17(15.0)

16(20.3)

14(17.7)

30(38.0)

19(24.1)

 22(11.5)

55(28.6)

 79(41.1)

 36(18.8)

16.993*

 3( 2.3)

39(30.5)

68(53.1)

18(14.1)

 9( 7.6)

12(10.1)

58(48.7)

40(33.6)

 12( 4.9)

 51(20.6)

126(51.0)

 58(23.5)

26.139***

1) KS: Korean students,   2) C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by χ2-test.

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조사 대상자
들이 직접 기입한 기타의 이유는 한국 학생은 학교 동아리

활동, 학원 수업, 아르바이트 등이었으며, 중국 유학생은 대
부분 아르바이트로 답하였다. 

4. 간식 섭취 실태
간식 섭취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한국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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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하루에 ‘1회’ 46.0%, ‘2～3회’ 38.9%, ‘4회이상’ 13.3%의
순이며, 중국 남학생은 하루에 ‘1회’ 78.5%, ‘2～3회’(10.1%), 
‘4회 이상’(3.8%)의 순으로 한국 남학생의 간식 섭취 빈도는
중국남학생보다유의적으로높았다(p<0.001). 한국여학생과
중국 여학생의 간식 섭취 빈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간식 섭취 시간은 한국 남학생의 50.5%가 ‘점심과 저녁식

사 사이’, 중국 남학생의 71.2%는 ‘저녁식사 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한국 여학생의 59.5%와 중국 여학
생의 46.6%는 ‘점심과 저녁식사 사이’이지만, 중국 여학생의
43.1%가 ‘저녁식사 후’ 간식을섭취하고 있어 유의적인차이
를보였다(p<0.01). Rho & Woo(2003)의연구에서 1일 1회간
식을 섭취하는 남녀 학생은 각각 43.4%와 51.6%로 본 연구
의 한국남학생과여학생의 결과와차이가 크지 않으나 중국

남학생의 경우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매우 높은 차이를 보였

다. 특히, 중국 남학생과 중국 여학생의 저녁식사 후의 간식
섭취는야식으로이어질수 있으며이는중국학생들의 불규

칙한 저녁식사와 높은 관련성이 있겠다.
Table 7에 제시된 간식의 종류에서 조사 대상 남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음료’(46.7%)와 ‘과자’(30.4%)를 주로 간식으로

Table 7. Dietary behaviors of snacks  (Multi Response) N(%)

Variable
Male Female

KS1) (n=111) CIS2) (n=73) Total (n=184) KS (n=126) CIS (n=116) Total (n=242)

Kind of snacks

 Beverage

 Cockies

 Bread 

 Hamburger/pizza

 Fruits 

 Ice cream

 Ramyun/dukbokgi

 Korean rice cakes 

 Others

47(42.3)

28(25.2)

22(19.8)

23(20.7)

 3( 2.7)

 4( 3.6)

11( 9.9)

 1( 0.9)

 2( 1.8)

39(53.4)

28(38.4)

17(23.3)

10(13.7)

28(38.4)

14(19.2)

 6( 8.2)

 1( 1.4)

 4( 5.5)

86(46.7)

56(30.4)

39(21.2)

33(17.9)

31(16.8)

18( 9.8)

17( 9.2)

 2( 1.1)

 6( 3.3)

48(38.1)

42(33.3)

21(16.7)

 6( 4.8)

20(15.9)

 6( 4.8)

 6( 4.8)

 1( 0.8)

 2( 1.6)

45(38.8)

52(44.8)

24(20.7)

 4( 3.4)

62(53.4)

38(32.8)

 2( 1.7)

 2( 1.7)

15(12.9)

93(38.4)

94(38.8)

45(18.6)

10( 4.1)

82(33.9)

44(18.2)

 8( 3.3)

 3( 1.2)

17( 7.0)

Reason of taking snacks

 Hunger

 Boring

 Appointment

 Habitus

 Solution to a stress 

 Others

57(51.4)

22(19.8)

14(12.6)

14(12.6)

 2( 1.8)

 2( 1.8)

50(68.5)

25(34.2)

 7( 9.6)

 3( 4.1)

 5( 6.8)

 1( 1.4)

107(58.2)

47(25.5)

21(11.4)

17( 9.2)

 7( 3.8)

 3( 1.6)

56(44.4)

19(15.1)

20(15.9)

33(26.2)

 6( 4.8)

 3( 2.4)

46(39.7)

46(39.7)

21(18.1)

36(31.0)

18(15.5)

 5( 4.3)

102(42.1)

65(26.9)

41(16.9)

69(28.5)

24( 9.9)

 8( 3.3)

1) KS: Korean students, 2) C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섭취하고있으나, ‘햄버거/피자’는 한국남학생(20.7%)이중국
남학생(13.7%)보다 섭취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과일’(38.4%, 
2.7%)과 ‘아이스크림’(19.2%, 3.6%)은 중국 남학생이 한국
남학생보다 많이먹고 있었다. 여학생들도 전체적으로 ‘과자’ 
(38.8%), ‘음료’(38.4%) 및 ‘과일’(33.9%)을 간식으로 먹고 있
으나, 중국남학생들과유사하게중국여학생들은 ‘과일’(53.4%, 
15.9%)과 ‘아이스크림’(32.8%, 4.8%)을 한국 여학생보다 많
이 먹고 있었다. Kwon et al(2012)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생의 식행동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탄산음

료 섭취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며, 탄산음료 섭취가 건강에
미칠수있는영향에대하여남학생을중심으로한교육이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 치킨 등 배달 음식점과 패
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와 세트를 이루는 품목이 많아지므

로탄산음료의섭취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음식점 이

용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Ko MS(2007)의 부산
지역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은 주로 탄산음

료, 여학생은 스낵을 간식으로 섭취하며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음료 및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간식을 섭취한다고 보

고하여본 연구의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선행 연구와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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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으나,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과 다른 간
식 섭취 양상을 보였다. 
간식의섭취의주된이유는한국남학생 51.4%, 중국남학생

68.5%는 ‘배가 고파서’이었다. 중국 남학생의 34.2%는 ‘심심
해서’, 한국남학생의 12.6%는 ‘친구들과어울릴때’ 또는 ‘습
관적으로’ 간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여학생들도 전체적으로
‘배가 고파서’ 간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여학생
의 26.2%는 습관적으로 간식을 섭취하지만 중국 여학생은
한국 여학생과 달리 ‘심심해서’(39.7%), ‘습관적으로’(31.0%), 
‘친구들과 어울릴 때’(18.1%) 이외에 ‘스트레스 해소’(15.5%) 
때문에 간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Ko MS(200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나 욕구 불만 해소를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이때 먹는 음식
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고 보고하며, 이는 학생들이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올

바른 식생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
나 중국 학생들은 Ha JH(2008)와 Lim CH(2009)의 연구에서
학업과 경제적 스트레스 이외에 유학 생활 초기에 외로움과

향수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중국 여학생들도 낮선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잦은

간식 섭취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남학생의 5.3%, 중국남학생의 20.3%가 ‘매일’ 야식을

먹지만, ‘3～4회/주’와 ‘1～2회/주’ 섭취하는 비율은 한국 남
학생이 중국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여학생의 경우도 ‘매일’ 야식을 먹는 비율은 중국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중국 여학생의 33.6%와 한국 여
학생의 14.1%는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3～4회/
주’와 ‘1～2회/주’ 섭취하는 비율이 한국 여학생이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01). Lee & Lee(2011)는 같은 양의 음식이라
도 낮보다 밤에 섭취하면 지방으로빨리전환되어 체내에훨

씬 더많이축적되므로취침전야식을즐기는경우에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할 식행동이라고 하였는데, Table 3에
서 제시된본 연구 대상자들의 BMI 분포가 과체중이상자들
의 비율이 한국 남학생의 30.1%, 중국 남학생의 30.4%인 결
과를 볼 때 한국과 중국 유학생들의 올바른 간식 섭취와 관

련한 식행동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5. 건강 관련 생활습관
Table 8과같이남학생들의흡연비율은한국남학생 28.3%, 

중국남학생 44.3%로중국남학생의흡연비율이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여학생은 93.5%가 비흡연자이었다. Hwang 
& Lee(2007)의 경기 지역 남학생의 흡연율 45%와 Hong YH 
(2008)의광주․전남지역대학생의흡연율 18.3%와비교할때
전북 지역 한국 남학생의 흡연율은 낮았으나, 중국 남학생은

Kyung & Jang(2010)의서울과충청지역중국대학생흡연율 
29.5%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한국과 중국 여학
생은 Lee et al(2011)의 경기 지역 여학생의 흡연율 8.1%보다
모두낮은 결과를 보였다. 음주 빈도는 한국 남학생의 22.1%
와중국남학생의 36.7%는 ‘마시지않음’이지만, 주 1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한국 남학생(45.2%)이 중국 남학생(43.1%)
보다 높았다. 여학생은 한국 여학생의 10.9%와 중국 여학생
의 5.0%는 ‘마시지않음’이지만, 주 1회이상음주하는비율이
한국여학생 51.6%, 중국여학생 77.3%로중국여학생의음주
빈도가 한국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Hwang 
& Lee(2007)의 연구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
학생은 조사 대상자의 40%이었으며, Ko MS(2007)의 연구에
서 ‘매일 마신다’는 남학생이 68.0%로 보고된 결과와 비교
할 때 전북 지역의 한국과 중국 남자 유학생의 음주 빈도가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Kyung & Jang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의 음주 문제가 한국 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중국 학생들의 용돈
정도와음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보고하였다. 특히, 
한국어를잘하고용돈이넉넉한경우, 음주문제가높다고지
적하였다. 이는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
류가 증가되며, 이 과정에서 음주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분
석하였다. 그러나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로 인하여 결식 또
는 부실한 식사를 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생활을 더욱 불규

칙하게 할 수 있으므로(Rho & Woo 2003) 건강과 관련된 음
주의 문제점 등의 영양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한국 남학생은 41.6%, 중국 남학생

은 64.6%로 중국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여학
생은유의적인차이는없으나중국여학생이한국여학생보다

정기적으로운동하는경향이높았다. 운동의종목은한국남학
생과중국남학생들모두축구, 농구등의 ‘단체운동’(29.8%, 
49.0%)이었다. 여학생들은한국여학생과중국여학생모두줄
넘기 등의 간단한 운동(37.8%, 34.0%)을 가장 많이 하고 있
었으나, 한국 여학생보다 중국 여학생은 ‘걷기/조깅’(21.6%, 
31.9%)이 높았으며, ‘피트니스/수영’(27.0%, 14.9%)은 한국
여학생이 중국 여학생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MS(2007)의 연구에서남학생의 24.0%와여학생의 10.6%
만이 매일 운동을 하며,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헬스였으며, 
Hwang & Lee(2007)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4일 이상 운동
하는 학생이 11.9%로 보고된 결과와 비교할 때 전북 지역의
대학생들의 정규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선행 연구보다 높

았다. Lim CH(2009)는 중국 유학생들은 운동을 통하여 유학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중국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갖고, 때로는한국학생들과어울릴수있는기회를갖는다고
하였다. Lee GO(2007)는 중국 유학생들이 스포츠 및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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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ealth-related lifestyles of subjects N(%)

Variable
Male Female

KS1)

(n=113)
CIS2)

(n=79)
Total

(n=192)
χ2-

value
KS

(n=128)
CIS

(n=119)
Total

(n=247)
χ2-

value

Smoking

 Yes

 No

32(28.3)

81(71.3)

35(44.3)

44(55.7)

67(34.9)

125(65.1)

5.229* 7( 5.5)

121(94.5)

9( 7.6)

110(92.4)

16( 6.5)

231(93.5)

 0.446NS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Everyday

 2～3 times/week

 1～2 times/week

 2～3 times/month

 None 

7( 6.2)

9( 8.0)

35(31.0)

37(32.7)

25(22.1)

8(10.1)

7( 8.9)

19(24.1)

16(20.3)

29(36.7)

15( 7.8)

16( 8.3)

54(28.1)

53(27.6)

54(28.1)

7.901NS

13(10.2)

15(11.7)

38(29.7)

48(37.5)

14(10.9)

31(26.1)

16(13.4)

45(37.8)

21(17.6)

6( 5.0)

44(17.8)

31(12.6)

83(33.6)

69(27.9)

201( 8.1)

21.452***

Sport regularity

 Regular

 Irregular

47(41.6)

66(58.4)

51(64.6)

28(35.4)

98(51.0)

94(49.0)

9.812** 37(28.9)

91(71.1)

47(39.5)

72(60.5)

84(34.0)

163(66.0)

 3.081NS

Kind of sports

 Group sports

 Fitness/swim

 Walk/jogging  

 Jump roping 

 Others

14(29.8)

12(25.5)

7(14.9)

11(23.4)

3( 6.4)

25(49.0)

12(23.5)

10(19.6)

4( 7.8)

0( 0.0)

39(39.8)

24(24.5)

17(17.3)

15(15.3)

3( 3.1)

7.081NS

1( 2.7)

10(27.0)

8(21.6)

14(37.8)

4(10.8)

5(10.6)

7(14.9)

15(31.9)

16(34.0)

4( 8.5)

6( 7.1)

17(20.2)

23(27.4)

30(35.7)

8( 9.5)

 4.840NS

1) KS: Korean students, 2) C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by χ2-test.

등의 여가 활동 참여도가 높은집단일수록 대학 생활의 만족

도가높다고보고하였다. 따라서대학교의학생동아리들이중
국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운동모임을 통하여 중국 유학생들

과한국학생들의교류를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으며, 대학
교의 체육관의 시설의개장 시간 조절 등을 통하여학생들이

늦은 시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한국 대학생 241명과 중국 유학생
198명의식행동과생활습관실태를조사한것이다. 응답한설
문지를조사대상자의성별에따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 43.7%(한국 25.7%, 중국 18.0%), 여

학생 56.3%(한국 29.2%, 중국 27.1%)이며, 평균 연령은 한국
남학생 ‘21.50세’, 중국 남학생 ‘23.32세’, 한국 여학생 ‘21.70
세’, 중국 여학생 ‘22.29세’이었다. 전공 분야는 ‘인문사회계

열’이 많았으며, 거주 형태는 한국 남녀 학생은 ‘가족과 함
께’, 중국 학생들은 ‘자취’가 높았다. 한국학생들의 한달 생
활비는 ‘21～30만원’, 중국 학생들은 ‘41만원 이상’이 높았
다. 중국 학생들의한국거주기간은 ‘1년미만’이가장많았으
며, 남학생은 2년 이상 51.9%, 여학생은 2년 미만이 79.0%로
남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었다.  
한국남학생의평균신장과체중은 ‘175.88 cm’, ‘67.97 kg’, 

중국남학생은 ‘174.86 cm’, ‘70.03 kg’, 한국여학생은 ‘162.65 
cm’, ‘51.46 kg’, 중국 여학생은 ‘162.47 cm’, ‘52.80 kg’이었
다. 한국 남학생과 중국 남학생의 평균 BMI는 각각 ‘21.93’, 
‘22.87’, 한국여학생 ‘19.45’, 중국여학생 ‘20.01’이었다. 전체
남학생의 64.6%는 ‘정상’, ‘수척’은 5.2%이었다. 한국남학생
의 15.9%는 ‘과체중’, 중국남학생은 15.2%, ‘비만’인한국남
학생은 14.2%, 중국 남학생은 15.2%로 전체 남학생의 30.2%
가 과체중 이상이었다. 한국과 중국 여학생 중 34.4%가 ‘수
척’이며, ‘정상’은 58.7%이었다. ‘과체중’은한국여학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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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학생 5.9%, ‘비만’은 중국 여학생의 2.5%이었다.
아침식사가 규칙적이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한국 남학

생은 ‘귀찮기때문’(45.7%), 중국남학생은 ‘시간부족’(61.0%) 
(p<0.05), 한국 여학생 61.6%, 중국 여학생 67.9%는 ‘시간 부
족’, 한국 여학생의 33.7%는 ‘귀찮기 때문’이었다(p<0.01). 한
국 남학생 73.3%, 한국 여학생 78.2%는 ‘한식’, 중국 남학생
70.2%와 63.7%의 중국 여학생은 ‘빵 & 우유’로 아침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는한국남학생(85.0%), 중국남학생(86.1%), 
한국 여학생(75.0%), 중국 여학생(81.5%) 대부분 규칙적이었
다. 점심식사장소는한국남학생은 ‘학교식당’(48.7%), 중국
남학생은 ‘학교 식당’(38.0%)과 ‘집’(35.4%)(p<0.001), 한국 여
학생은 ‘학교 외부 식당’(44.5%), 중국 여학생은 ‘학교 식당’ 
(53.8%)과 ‘집’(23.5%)(p<0.001)이었다. 저녁식사는 한국 남
학생 38.1%, 중국남학생 51.9%(p<0.05), 한국 여학생 28.1%, 
중국여학생 30.3%가 규칙적이었다. 저녁식사가 불규칙한이
유는 한국 남학생 80.0%, 중국 남학생 50.0%는 ‘불규칙적인
생활’(p<0.01), 한국여학생의 70.7%는 ‘불규칙한생활’, 중국여
학생의 32.5%는 ‘간식섭취’로유의적차이를보였다(p<0.001). 
한국 남학생 46.0%, 중국 남학생 78.5%는 ‘매일’, 한국 남

학생의 38.9%는 ‘2～3회’ 간식을 섭취하였다(p<0.001). 간식
섭취시간은한국남학생의 50.5%는 ‘점심과저녁사이’, 중국
남학생의 71.2%는 ‘저녁식사후’(p<0.001), 한국여학생 59.5%, 
중국여학생 46.6%는 ‘점심과저녁식사사이’, 중국여학생의
43.1%는 ‘저녁식사 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한국 남학생 42.3%, 중국 남학생 53.4%, 한국 여학생 38.1%
는 ‘음료’, 중국남학생의 38.4%와중국여학생 53.4%는 ‘과일’, 
중국남학생 19.2%와중국여학생 32.8%는 ‘아이스크림’을 간
식으로먹고있었다. 간식이유는한국남학생(51.4%), 중국남
학생(68.5%), 한국 여학생(44.4%), 중국 여학생(39.7%) 모두
‘배가 고파서’, 중국 남학생 34.2%, 중국 여학생 39.7%는 ‘심
심해서’ 이었다. 야식은 한국 남학생의 5.3%, 중국 남학생의
20.3% ‘매일’, ‘3～4회/주’와 ‘1～2회/주’는 한국 남학생이 중
국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여학생 중 ‘매일’ 
야식을 먹는 비율은 중국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보다 높았으

나, ‘3～4회/주’와 ‘1～2회/주’ 섭취는 한국 여학생이 유의적
으로 높았다(p<0.001).
한국 남학생 28.3%, 중국 남학생 44.3%가 흡연자이며(p< 

0.05), 음주빈도는 주 1회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한국 남학생
(45.2%)이중국남학생(43.1%)보다높았으나, 여학생은주 1회
이상음주하는비율이한국여학생 51.6%, 중국여학생 77.3%
로중국여학생이한국여학생보다유의적으로음주빈도가높

게나타났다(p<0.001). 한국남학생 41.6%, 중국남학생 64.6%
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p<0.01) 주로 ‘단체운동’이었다. 
한국여학생 28.9%, 중국여학생 39.5%가규칙적으로운동하
며 줄넘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북 지역의 한국 남녀 대학생은 중국 남녀

유학생보다 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중국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BMI가 한국 남학생과 여학
생보다높은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일부중국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를 간식 섭취 및 음주

등을통해해소를하기때문으로사료된다. 많은중국학생들
은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남학생은 높은 흡연율을 보이며, 여학생도 높은 음주율을 보
여 이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한국 학
생들에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교양강의및 영양 교육 프로

그램에서대학생들의 거주 상태등을고려한 식품 선택을 통

한 건강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실천적 방안이

요구된다. 중국학생들에게는 대학의 관련학과와 공동으로 조
리 실습 및 영양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등 공동으로 노

력한다면 보다 건강한 유학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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